
광선차단용 잉크 수요급증 전망
자동차·전자제품 수요 증가따라…홍익화학 국산화 성공

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계기판 및 각종 전자제품의 디스플

레이패널 등에 사용되는 광선차단용 잉크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광선차단용 잉크는 자동차 계기판 및 오디오·비디오 시스템 등 전자제품의 디

스플레이패널에 사용되는 특수 화학처리잉크로 카본 및 바인더 등을 이용해 플래스틱 필름 위에 인

쇄, 입자의 은폐력으로 역광을 전면 차단해 주는 첨단화학제품이다.

전세계적으로 미국의 CIP 및 일본의 나가세잉크 등 유명화공기업들만이 제품개발에 성공, 세계 수

요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며, 국내에서도 그동안 전량 수입해 사용해왔다.

특히 국내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자동차 기술 도입선인 미국·일본 등의 기업들과 광선차단용 잉크

의 사용에 대한 옵션이 맺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광선차단용 잉크의 수요증가에 따라 특수잉크 전문제조기업인 홍익화학(대표 노상렬)이 생산

기술연구원의 공업발전기금 1억1 0 0 0만원의 지원으로 개발착수 1년6개월만에 제품 개발에 성공, 본격

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.

향후 광선차단용 잉크가 전량 국산품으로 대체된다면 연간 1 0 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되

고 있다.

홍익화학이 개발한 광선차단용 잉크는 일본 나가세잉크 T흑 완전 대체품으로서 종래의 P i n h o l·접

착력·내알콜성·내오염성 등이 개량된 제품으로 유광·반광·무광의 3 T y p e이 있는데, 특히 연질화

된 소지(AS, GPPS 등)의 재질 용해상태가 전혀 없으며 아크릴의 C r a c k현상의 제거도 지정 용제 사

용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현재 미국·일본의 광선차단용 잉크는 K G당 1만5 0 0 0원선에 수입·판매되고 있는데, 홍익화학은 K G

당 9 0 0 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홍익화학은 현재 현대자동차 그랜저용으로 일부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, 월 1 0 0톤 생산능

력을 보유, 현재 월 5톤 정도 생산하고 있다.

차량 1대당 사용량은 두께 5 0 m m로 5KG 정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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